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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아산재단의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정몽준 이사장

님,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인 재단 이사님들과 짧지만 묵직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빛나는 인

생 선배들께서는 장학생들에게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님의 자서전인 <이 땅에 태어나서>를 

선물로 주시며 설립자님의 강인한 정신을 배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자서전은 빈손으로 시

작했으면서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룬 ‘아산 정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해지

지 않은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저 같은 과학도는 아산 정신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과 항상성 유지라는 생명 현상을 뇌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히

려는 신경생물학도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울증과 PTSD(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비만 등의 질환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연구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지

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알아내는 일을 하는, ‘정답 없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

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과학도로서 나의 꿈은 불

가능한 이상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진행한 연구와 비슷한 패러다임

을 이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했고, 실험을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의 지혜를 믿고 필요

한 일들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연구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뇌와 인공지능의 각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카이스트의 생명, 전산, 전자, 인공지능 대학원생들과 박사후 연구원들을 모아 심포지

엄 모임을 창립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운 상반기를 보냈고, 2020년 말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누렸습니다.

제 연구 과제와 프로젝트들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백지에 그림

을 그리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설립자님의 자서전에는 ‘유지자사경성’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우직하게 시도해보려 합니다. 

제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들에 뛰어들도록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게 해준 아

산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고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다른 기초과학

도들의 마음 또한 담아, 저희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원동력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생명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장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

는 기회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

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정진하겠습

니다. 늘 아산재단의 지지와 성원

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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